
 

 

 
 
 
 

 

 

 

 

 

 
 

 사우디, 세계 최대 규모 석화단지 설립 발표 

 NEOM 신도시 투자 계획과 더불어 과감한 투자 행보 지속 

 좋아지는 발주 환경 감안, 섹터 단기 유가 플레이 가능할 것 

 

[건설] 좋아지는 발주 환경의 단서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회사인 아람코-사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함. 보도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200 억달러로, 2019 년 사업 관련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밝힘. 이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하루 40 만 배럴의 원유

를 처리해 연간 900 만 t 의 화학제품과 베이스 오일을 생산할 예정으로, 금번 프로젝트를 통해 3 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GDP 1.5% 증가 효과가 기대됨 

 무함마드 빈살만의 공격적인 행보에 따라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 최근 사우디에서 발표한 1) 560 조원의 NEOM 신

도시, 2)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사 설립, 3) 석유화학 플랜트 건립 등과 같은 뉴스 흐름을 감안할 때, ‘탈 Oil 2030’ 기조에 따른 

사우디 건설 발주 환경이 국내 건설사에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상황임은 분명함. 향후 이러한 투자 확대 기조 속에 유가 반등이 

나타날 경우, 눌려있는 건설주의 주가 반등이 예상됨 

 궁극적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경쟁력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할 부분이나, 해외 수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부정할 필요

는 없어 보임. 현 주가 수준에서는 고민없이 유가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람코-사빅, 세계 최대 석유화학단지 설립 추진  유가와 국내사 해외 수주 추이 

사우디, 세계최대 석화단지 짓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0 억달러(약 22 조원)를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 석

유화학 복합단지를 건설한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와 국

영 화학회사 사빅(SABIC)은 26 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중략) 

석유화학 복합단지 건설은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포괄적 

경제개혁 구상 ‘비전 2030’에 따른 것이다. 원유 생산뿐 아니라 부가가

치가 높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해 산업구조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의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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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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